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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적인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 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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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심리학과, 한림응용심리 연구소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증가로 국내 고령인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

화는 연령과 상관없이 노년기의 활동을 증가시켰고, 이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노년기의 활동이론에 기반을 둔 활동적 노년에 관심을 갖고 활동

적인 노인의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

으로 활동적 노인의 일상적 활동과 소공동체활동 참여가 지역사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여 등 사회적 시

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공동체에 소속

되어 활동하고 있는 노인 700명을 대상으로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시민

참여를 측정하여 단계적 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

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고,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역시 유의했

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사회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점증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활발한 시민참여가 사

회에 미칠 영향력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 및 이해관계자들이 노인의 일상적인 활동 참여

와 소공동체 응집성 및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노인들의 시민참여 정책이나 사회 참여 프로

그램을 개발하거나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요어 : 활동적 노년, 일상적 활동 참여, 시민참여, 소공동체,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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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고령화 사

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7% 이상의 비율을 차지

하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현재는 고령층

이 ‘고령사회’의 기준치인 14% 이상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고령층 비율은 2017년의 13.8%

에서 2018년에 14.3%로 약 0.5% 정도 증가하

였다(통계청, 2018). 서구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국가들이 산업화 이후 고령사회

에 진입하는데 약 100년의 시간이 걸렸다. 이

에 비하면 현재 한국은 산업화 이후 약 50년 

만에 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서구와 비교

했을 때 고령화가 2배가량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서태열, 임은진, 2013). 국내에서 고령층

의 증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지

만, 여전히 노년기 삶의 질은 좋지 않은 실정

이다. 보건복지부(2019)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자살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며, 노인 자살사고 발생 비율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제정 및 실시하고는 있으나, 해당 정책들이 

과연 실제로 노인들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실

효성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최희경, 2010).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연구자들은 바람직한 노년기의 모습을 

활동적 노년(active aging), 성공적 노년(successful 

aging), 생산적 노년(productive aging) 등의 이론

으로 제시했다. 그 중에서 활동적 노년은 활

동이론(activity theory)에서 시작된 것으로, 건

강․안전․참여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노년기

를 설명한 것이다. 최근까지는 활동적 노년기

의 참여활동에 초점을 맞춘, 노인들의 사회참

여활동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다른 변인

들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이기영, 2017). 활동적 노년과 관

련된 연구들은 다양한 변인들과의 관련성을 

제시하긴 했지만, 대부분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것 자체가 사회적 참여나 적극적인 

시민참여 등의 특정 변인들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공동체참여 활동과정

에서 노인들 자신이 이들 활동에 대해 내적 

만족을 발견할 때 비로소 긍정적인 결과가 도

출된다고 설명하고 있다(Fernández-Ballesteros, 

2008; Fernández-Ballest eros, Robine, Walker, & 

Kalache, 2013; Walker, 2008). 이러한 관점은 같

은 공동체에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더

라도 노인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

들이는지에 따라 다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는 것을 시사한다. 즉,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나 집착 등이 적극적인 

시민참여행동에 영향을 기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은 비단 노인들만의 문

제는 아니다. 국가의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율

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곧 노인들의 사회적 

영향력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은 활동적인 노년기가 우울감, 삶 

만족도와 같은 개인적인 요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에 그치고 있다. 노인이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이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노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적절하게 해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그로 인해 노인들이 개인적 삶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점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들을 바탕으로 우선, 

노년기 시민참여행동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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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를 

넘어서 지역 사회 및 국가에까지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

다. 이 관계에서 개인의 성향인 소공동체 응

집성을 매개변인으로 한 매개효과를 검증함으

로써 노년층의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

떤 과정을 필요로 하는 지를 제안할 것이다.

둘째로는 소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서 자신의 공동체가 속해 있는 사회적 공익을 

위해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자 하는 과정의 반

대 측면으로써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다룰 것

이다. 즉, 소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하고 있

는 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공동체 이기주의

의 수준에 따라 시민참여행동이 달라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조절변인

으로 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자

신이 속한 소공동체나 집단만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간에 일상적 활동 참여수

준이 시민활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

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법적 연령은 65세 이상

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법적 연령에 

따른 노인만이 아닌 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

여하는 노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은

퇴 연령이 하향되는 추세에 따라 조기 은퇴를 

경험하는 장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잡코리아, 

2017), 은퇴를 겪은 장년층은 갑작스럽게 시간

적 여유, 사회적 관계망 축소, 사회적 소외감 

등을 경험(김은아, 2015; 박현춘, 홍진혁, 최민

재, 권영대, 김진석, 노진원, 2014; 정희재, 원

영신, 2010)하며 본의 아니게 노년기에 일찍 

접어들수도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

로 인해 얻는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자 소공

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장년층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은퇴 관련 선행 연구들 또

한 은퇴한 장년층을 노인의 범주에 포함하거

나 ‘예비 노인’이라는 세대로 지칭하며 연구를 

진행하는 추세이다(김민희, 이주일, 2017; 정희

재, 원영신, 2010; 황성식, 김세현, 2019). 마찬

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조기 은퇴와 은퇴자들

이 경험하는 노년기적 현상을 고려하여, 노인

의 법적 연령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대상자이

더라도, 노인과 유사한 생활 및 상태를 경험

하는 은퇴 후 장년층을 예비 노인이라는 단계

로 간주하고 연구 표본에 포함하였다.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

노년기의 활동적 참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여가활동, 자원봉사활동, 신체활동에 대

한 참여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세부적으로 

연구가 되어왔다. 김보현과 안영선(2008)은 여

가활동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 연구에서, 노인의 여가활동에 대한 만

족도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밝혔다. 정유리, 이신숙(2013)은 노년기 

여가활동과 생활만족도 간 관계에 대해, 노후

의 여가 생활을 많이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

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노년기의 여가활동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봉

사활동이나 신체활동과 같이 더 세부적인 활

동에 대한 연구에서 김석일(2012)은 신체활동

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

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을 더 높게 지각하고, 

활동을 통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부적인 영

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 김주현과 한경혜

(2001)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노인과 노인일자

리 사업 참여 노인들의 비교 연구 결과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노인들이 노인일자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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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에 참여하는 노인들보다 자아효능감이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현대의 노인들은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활동적인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김민희, 이주일(2017)의 연구에서

는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삶 만족, 자

아통합감에 주는 영향에서 삶의 의미감의 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

의 활동에 대한 의미를 단순한 신체적 활동이

라기보다는 자기개발이나 종교, 개인적 차원

의 봉사활동 등 다양하고 일상적인 사회적 여

가활동에 각 개인들이 일상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궁극적으로 노인의 일상적 활동적 참여

가 공동체 활동에 대한 참여 의욕을 북돋아 

주고, 그 결과가 사회 문제해결이나 선거 참

여와 같은 적극적인 시민 참여의 형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민참여

시민참여의 의미에 대해 학자들은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Adler와 Goggin(2005)은 

시민참여를 지역사회의 공동적인 선을 달성하

고 타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민들이 하

는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참여라고 보았으며, 

류영아(2013)는 정책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의 의사표현부터 시민들이 조직화 되어 

집합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으로 시민참

여를 수준을 나누어 정의한다.

정안숙(2015)의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에 영

향을 미치는 조직, 기관 및 프로그램들의 내

용을 결정짓는 과정에 개인들이 참여하는 행

위라고 정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시민참여는 

개인이 단순히 자신이 특정 조직 안에 속해있

다고 여기는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조직 안에

서 자신을 조직의 의사결정을 함께하는 구성

원 혹은 시민(citizen)이라고 지각하는 것이다. 

자신을 구성원이라고 지각한 개인은 자신이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재량권을 발휘하

여 때로는 조직을, 더 나아가서는 더 상위의 

새로운 조직 활동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즉, 

이 경우의 조직 활동은 단순한 여가 혹은 사

교적 활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투

표, 지역행사, 기부,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단

체활동 등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나 해당 이해 당사자 끼

리의 소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공동체활

동 참여와는 개념적 차이가 있다.

봉사활동도 시민참여활동에 포함되지만, 여

기서는 지역사회나 국가적 차원의 활동에 대

한 자발적 참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최근 김

춘남(2018)의 연구에서는 사회참여를 시민참여

의 개념으로 해석하면서 사회적 연계를 유지

하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

로 폭넓게 정의하였다. 개인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공동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르

는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시민참여의 범위라

고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참여 활동

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이 자발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 개인이 그 조직

을 이미 내집단으로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

집단이라고 여긴 조직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개인들이 자신

이 속한 집단에서 시민참여행동을 보이는 것

은 어떠한 특정 조직에 국한되지 않고 그 범

위를 넓혀갈 때, 지역사회, 국가에 이르러 긍

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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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의 관계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집단 및 공동체에 소

속되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권순

복(2002)은 공동체(community)를 ‘일정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 사회, 문화적 연대의식 속에서 

공통적인 가치와 이익을 위하여 같이 참여하

고 서로 분담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으로 정의

하였다. Putnam(1995a)의 경우 집단을 하나의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사회

적 자본(social capital)이란 사회와 자본 모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로, 집단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개

인들이 서로 조정하고 협력하는 사회적 조직

의 한 형태로 본 것이다. 즉 공동체 혹은 집

단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모여 함께 노

력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런 공동체 

활동은 목표 달성을 용이하게 해주는 하나의 

자본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는데 있어 핵심 요

소인 공동체내 구성원간의 협력과 신뢰 증진

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인식수준 향

상과 관련되며(유재원, 200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시민참여 의식을 확대시키는 

것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송경재, 

2006; Almond & Verba, 1963; Putnam, 1993). 

Putnam(1993)은 공동체와 같은 자발적으로 결

성된 집단 내의 신뢰가 시민적 덕성을 함양시

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공동체 참여 과

정인 면대면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

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다는 점에서 시민참여

의 중요한 원천을 자발적인 공동체 혹은 집단

이라고 보았다. 자발적 공동체의 예시 중 하

나인 자원봉사활동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

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의 발전을 

위해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특성

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시민참여의 

성격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권영숙, 

이영민, 2011; 김태준, 최상덕, 2009; 원미순, 

박혜숙, 2010). 유재원(2003)은 시민참여가 저

조한 이유로 공동체 문화의 결여를 꼽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르

면 시민참여를 높이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

은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체의 활성화 여부

이며, 구성원들이 공동체활동에 얼마나 참여

하는가에 따라 상호 협력과 신뢰 수준이 달라

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체 참여를 통

해 향상된 집단 내 협력과 신뢰는 집단 구성

원의 시민참여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

한 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으로

서 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할 때, 노인의 

지역사회나 국가적 수준의 시민참여 수준 또

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소공동체활동 참여의 효과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은퇴후 노인들은 

많은 시간적 여유와 추가적인 사회활동에 대

한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각자의 취향과 

여건, 의지에 따라 다양한 소공동체에 참여하

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영역에는 취미생활, 

학습, 봉사활동, 종교, 경제적 활동을 위한 모

임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다. 본 연구에

서는 이런 소공동체 참여 활동을 응집성과 

이기주의 차원에서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응

집성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기주의는 부정

적인 차원에서 함께 고려하여 소공동체활동

이 활동적 노인들에게 주는 효과를 분석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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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

응집성이란 조직 구성원 간의 관계, 즉 원

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으로 개인이 조직

에 관여하고 조직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성실성의 정도를 의미한다(Carron, 1980). 공

동체 응집성은 집단응집성으로 부르기도 하며, 

Swanda(1978)는 집단응집성을 집단구성원 상호 

간의 유대감과 집단에 대한 애착 및 집단 존

속의 총체적인 힘이라고 정의했다.

응집력은 집단 구성원들의 연대감, 조화, 

헌신 등의 형태로 나타나며(Peter, 1989), 응

집력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결속력은 

집단 내 구성원이 단단하게 결합된 것으로

(Weick, 1976), 집단 내에서 구성원 상호간에 

강한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Granovetter, 1973).

집단 응집력은 집단에 대한 애착 강화와 집

단 구성원들의 참여도 및 영향력 증대, 자긍

심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조선배, 김석

영, 전승환, 2009). 또한 심리적 안정과 자기 

존중감, 신뢰감을 매개하여 구성원의 불안을 

낮추어 주며(Carron, 1982). 집단 구성원의 집

단 응집성에 대한 경험은 조직 몰입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owday, Porter, & 

Steers, 1982)

일상적 활동 참여와 소공동체 응집성 간의 

관계는 다양한 연구들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우선, 구희곤, 임수원(2011)은 군 병사를 대상

으로 한 스포츠 참여와 집단응집성, 군생활 

적응성, 조직효과성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서 

병사들의 스포츠 참여가 집단응집성에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상금

(2006)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이 가족 간 응집

성과 균형 있는 적응성, 부모-자녀 간 원만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스포츠나 여가활동이 공동

체내 구성원간의 응집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Mullen과 Copper(1994)는 집

단과 팀 대상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집

단 응집성의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주장하였

다. 많은 연구에서 집단응집성은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나 일체감을 통해 집단 전체에 대

해 헌신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써, 집단 유지를 위한 단결된 총체적인 힘이

라고 하였다(유희경, 박선숙, 박행묵, 김효상, 

2007; 이방식, 구정대, 2004). 따라서 소공동체

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는 소공동체 구성원 간

의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며 그로 인해 공동체 응집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공동체 응집성과 시민참여 간의 관계도 

다양한 연구로부터 관령성을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윤종설(2001)의 연구에서 참여자의 응집

성과 집단규모는 시민참여에 중요한 요인이라

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성원들 간의 조직력, 

즉 응집성이 강할수록 이를 표출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참여는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

이며, 반대로 응집성이 약할수록 참여활동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된다. 특히 집단적 참여

가 필요한 경우에 조직력 또는 응집력은 시민

참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노조를 대상으로 한 집단정체성

과 집단응집력이 파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박래효와 김경수, 이경근(2008)의 연구에

서는 집단 응집성이 노조원들의 집단행동 참

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

다. 그리고 스포츠클럽 참여가 사회통합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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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조욱연(2012)의 연구

에서는 스포츠클럽 참여율이 상호 신뢰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상호 신

뢰도가 높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나 믿

음이 사회문제 해결 및 협동심을 강화하여 사

회응집성에 기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포

츠클럽 참여는 구성원 상호 간의 신뢰도를 향

상 시키고, 이러한 상호 신뢰도는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행동을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앞선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일상적 활동

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공동체 소구성원 간

의 공동체내 의사소통을 활발하게 만들고 상

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 시켜 응집력을 키워줄 

수 있다. 그리고 집단 또는 소공동체 응집력

은 다시 그 집단을 넘어서서 더 상위의 지역

사회 또는 국가에 대한 시민참여행동에도 영

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집단 또는 소공동체라는 것은 구성원들간

에 단순히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그 속에 속한 이들끼리 서로를 아끼거나 상

호 의존하는 형태를 이상적이라고 여기는 것

이 일반적이다(박정열, 허태균, 최상진, 2001). 

그러나 집단이 항상 이상적이고 긍정적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집

단을 위해 외집단을 배척하거나, 내집단의 발

전만을 추구하는 행동은 지역 이기주의, 공동

체 이기주의 등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수

도 있다.

어떤 집단의 구성원들이 주변인들을 내부

집단과 외부집단으로 구분하여 내부집단의 

구성원끼리만 협동하거나, 협조하는 현상을 

‘자기집단중심주의(parochialism)’라고 부른다(김

정유, 2013). 자기집단중심주의와 비슷한 의

미를 가진 개념으로 ‘집단 간 차별(intergroup 

discrimination)’을 들 수 있는데 이 또한 의미는 

같은 맥락이며, 사람들이 자신이 속해있는 집

단과 스스로를 동일시함으로써 특정 외집단을 

바라볼 때 개인 대 개인이 아닌 집단 대 집단

이라고 인식하고 외집단 자체를 배척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된다(위광희, 1998).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기저에는 집단행동이 

존재한다. 집단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은 모

두 개인 혹은 집단 전체에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 각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

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가진 이유들이 공동체 

내에 동일한 합의를 만들어낸다. 공동체 구성

원들은 본인의 공동체를 변호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형성된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다(권해수, 1994). 자신의 공동체와 자신을 동

일시하는 이들은 외집단보다 내집단을 호의적

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하며(이해경, 이수원, 

1994), 극단적으로는 집단에 대한 공격을 본인

에게 오는 위협으로 인지하는 경우까지 존재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역 이기주의의 대

표적인 사례인 님비(NIMBY)나 핌피(PIMFY) 현

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집단으로부터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자

신의 조직인 내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태

도나 입장으로 발전하고, 공공의 해가 되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지양해야 하는 자세이기

도 하다(문인수, 2011). 실제로 아직까지도 특

정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역공동체 이기주의로 

인해 특정 정책이 통과되지 못하거나, 지역간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면서 갈등 조절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영문, 박영

신, 임만택,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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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소공동체 응집성과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시민참여간의 관계에서 언급했듯이, 소

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신뢰가 증진되고 서로에 대한 응집성을 키워, 

이는 곧 소공동체 자체가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능하게 하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공동체 

형성이라는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면 이를 통

해 구성원들의 시민참여 의식이 확대되고, 지

역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 책

임감을 발휘하여 다양한 시민활동에 참여하

게 된다(송경재, 2006; 유재원, 2003; Putnam, 

1993). 공동체에 대한 응집성은 사회적인 책임

감이나 공익추구의식이 없이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개인을 공동의 이익

과 공동선을 지향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공동

체의 구성원으로 변화시켜 사회적 시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Newton, 1999).

그러나 이런 소공동체에 대한 응집성은 거

꾸로 반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 즉, 개인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

동체에 대한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발현될 수

도 있다. 이런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발현하게 

되어 내집단의 이익만 추구하고, 동시에 외집

단을 배척하는 태도와 행동은 내외집단 간의 

신뢰나 호혜주의 규범, 네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게 하여 공동체를 사회적 자본으로서 기

능하지 못하게 하며, 그 결과 시민참여 활동

을 저해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노인은 특정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인 소유물, 권리, 위신 등을 보호하

고자 하는 욕구 또한 강하기 때문에(Cowgill & 

Holmes, 1972), 이러한 욕구에 대한 충족을 방

해하는 외집단에 대해 더욱 폐쇄적이고 공동

체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가질 가능성 또한 높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동적 참여와 시

민참여의 관계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활동적 참여를 준거

변인인 시민참여를 예측하는 변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

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그림 1, 2는 노인의 활동적 참여와 시

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각각 소공동체 응집성

과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를 나타낼 것이라는 가설을 경로모형으로 제

시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수립한 가설은 다음

과 같다.

연구가설 1.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는 시

민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소공동체 응집성은 노인의 일

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매개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상적 활동 참여는 

소공동체 응집성을 매개하여 시민참여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소공동체 이기주의는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조

절할 것이다.

연구가설 3-1.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높을수

록 일상적 활동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

향이 약화될 것이다.

연구가설 3-2.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낮을수

록 일상적 활동적 참여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

향이 강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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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참가자 및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에서는 소공동체에 활동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노년기 인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

기 위해, 소공동체에 회원으로 참가하여 활동

하고 있는 법적 연령 65세 이상인 노인 인구

를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

와 더불어 퇴직 연령이 다양해짐에 따라 65세 

이전의 경우라도 은퇴 후 소공동체 활동에 참

여할 기회가 증가하였고 현실적으로 노인들과 

같이 소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

고 있어,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56~64세

에 해당되더라도 소공동체 활동을 같이하는 

사람들은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지속, 장기적으로 다양한 소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 및 예비 노인(평균 65.9

세, 표준편차 7.54)을 대상으로 설문지와 인터

뷰를 통해 진행하였고, 총 700부의 자료가 수

집되었다. 모든 자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경험이 많은 리서치 전문 회사에 의뢰

하여 수집되었다. 소공동체 유형으로는 직업 

활동을 위한 학습과 능력 개발 혹은 실제 직

업 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역량개발 소공동체, 

교회나 성당, 절 등에서의 모임과 같은 종교 

소공동체, 봉사나 사회적 참여를 목적으로 하

는 봉사활동/사회참여 소공동체,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취미생활 소공동체, 운동이나 레저

를 함께 즐기는 신체건강 소공동체 등 총 6개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시민참여

그림 1. 활동적 노년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모형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이기주의

시민참여

그림 2. 활동적 노년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 조절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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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의 소공동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은 동일한 인원이었고, 소공동체 내 회장 혹

은 부회장과 같은 임원이 49.6%, 일반 회원이 

50.4%이었다. 연령은 60~69세가 42.9%로 가장 

많았으며 70~79세가 28.6%, 56~59세가 21.4%, 

80세 이상이 7.1%였다. 월 소득 수준은 300

만원 이상이 41.1%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250~300미만이 18.9%, 200~250만원 미만이 

16.9%, 150~200만원 미만이 7.9%, 100~150만

원 미만이 7.7%, 100만원 미만이 7.7% 순으로 

많았다. 학력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51.9%, 

대학교 졸업이 17.0%, 중학교 졸업이 15.4%, 

전문대학교 졸업이 6.9%, 초등학교 졸업이 

6.7%, 무학이 1.1%, 대학원 졸업이 1%였다.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수준은 개

인 수준이며, 설문지와 인터뷰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설문지는 모두 Likert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

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일상적 활동 참여

일상적 활동 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유경, 

장재윤, 한태영, 이주일(2014)이 개발하고 타당

화한 활동적 노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

도는 참여, 건강, 안전 총 세 가지 하위 차원

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일상적 활동 참여가 다른 결과 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주된 연구 방향

이나, 노년기의 건강이나 안전이 활동적 참여

와 노년기 삶에 중요한 영항을 미칠 수 있다

는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라 활동적 노년 전체

를 측정하고 건강과 안전의 영향은 통제변인

으로 활용하였다(유경 등, 2014; 홍숙자, 2010; 

Carver & Baird, 1998; Fonda, Clipp & Maddox, 

2002). 이에 따라 활동적 노년 척도 중 참여 

30문항과 더불어 건강 10문항, 안전 8문항을 

포함한 활동적 노년 척도 48문항 모두 사용하

였다. 구체적으로 참여의 하위 요인으로는 자

기개발활동, 종교활동, 일상적 사교활동, 적극

적 사교활동, 가족지원활동, 봉사활동, 여가활

동이 있다. 척도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고 

안전하며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고 있음을 

의미하며, 예시 문항으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

기 위해서 교육에 참가한다.’, ‘사람들을 만나

기 위해서 경로당 혹은 마을 회관에 간다.’ 등

이 있다. 건강의 하위 요인으로는 정신건강, 

신체건강, 건강유지 활동이 있으며, 안전의 하

위 요인으로는 환경안전, 재정안전이 있다. 활

동적 참여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7이며 활동적 노인 요인 중 건강 척도와 

안전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각

기 .79, .64이었다(활동적 노년 전체 척도 

Cronbach’s =90).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해 Porter와 

Steers, Mowday, Boulian(1974)가 개발하고 이재

훈, 최익봉(2004)이 사용한 조직 응집성 척도

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했다. 척도

는 9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소공동체에 관여하고 헌신하고자하는 응집 성

향이 강한 것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나

는 우리 공동체의 성공을 위해 기꺼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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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는 내

가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남들에

게 자랑스럽게 이야기 한다’ 등이 있다. 공동

체 응집성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86이

었다.

소공동체 이기주의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성균관

대학교 응용심리연구소(2008)에서 개발한 ‘대

한상공회의소 K-Test’의 이기주의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10

문항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이 소속된 소

공동체 이외의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이기주의

적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

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보다 

우리 공동체 사람들의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

하다.’, ‘나는 우리 공동체의 행동이 다른 사람

들에게 미칠 영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등이 있다.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79이었다.

시민참여

시민참여를 측정하기 위해 Klein(2007)이 개

발한 시민참여 척도를 참고하여 시민참여의 4

가지 차원인 투표, 공동체 회의 참석, 기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문항을 국내 실정에 맞

게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했다. 척도는 5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민

으로서 지역사회 또는 국가에 참여하고자 함

을 의미한다. 예시 문항으로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또는 어떤 단체에 속하여서 일을 한다.’, ‘대

선, 총선과 지방 선거 모두 투표에 참여한다.’ 

등이 있다. 시민참여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는 .62이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

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변인들의 관계에 영향

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

(성별,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삼아 분석을 진

행하였다. 통계 분석을 위해 SPSS 22.0 프로그

램을 사용해, 기술통계 분석과 변인 간 매개

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노인의 활동

적 참여 정도와 시민참여, 공동체 응집성, 공

동체 이기주의와 같은 공동체 관련 변인에 대

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본 연구는 매개효과 

분석 시 모형 검증보다는 모형 개발에 초점을 

두어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공동체 이기주의

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James와 Brett 

(1984)의 위계적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결  과

측정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

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 변

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변인 간 상관분석 결

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활

동적 참여는 소공동체 응집성(r=.230, p<.01), 

시민참여(r=.257,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소공동체응집성과 시민

참여 간 관계도 정적상관(r=.450, p<.01)을 보

였다. 본 연구가 활동적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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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므로 일상적 활동 참여수준이 높았으며, 

건강척도와 안전척도에서도 중간이상의 수치

를 보여주었다. 소공동체 응집성도 높은 편이

었고, 시민참여 정도도 중간이상을 나타났다.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 검증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

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연구 참가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성

별, 연령)과 활동적 노년 척도 중 건강, 안전 

변인을 통제한 뒤, Baron과 Kenny(1986)가 제안

한 방식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의 방식

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네 가

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

야 하고, 둘째,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셋째, 독립변인이 종

속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넷째,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결론내리기 위해서는 독

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크기는 매개

변인이 통제되었을 때 감소해야 한다. 그 후, 

Sobel 검증을 실시하여 매개모형에서의 간접효

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고 매개효과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

변인을 통제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

치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면 완전 매개효

과를, 그 회귀계수 값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유의미하다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앞선 소개한 방식에 따라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매개효

과 분석결과, 1단계에서 활동적 참여가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여 매개모형에서 

총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β = .118, p 

< .01). 2단계에서 활동적 참여가 소공동체 응

집성에 미치는 영향(β = .102, p < .01)과 3단

계에서 활동적 참여를 통제한 상태에서 소공

동체 응집성이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유

의하였다(β = .313, p < .001). 마지막으로 소

변인 1 2 3 4 5 6 7 8

1. 성별 -

2. 연령 -.063 -

3. 건강척도 -.005 -.220** -

4. 안전척도 .023 .096* .463** -

5. 일상적 활동 참여 -.086* -.180** .364** .267** -

6. 소공동체 응집성 .090* -.045 .378** .316** .230** -

7. 소공동체 이기주의 .015 .101* -.197** -.015 .008 -.114** -

8. 시민참여 .038 -.022 .380** .387** .257** .450** -.116** -

평균 0.50 65.92 3.64 3.33 3.82 3.65 2.88 3.33

표준편차 .50 7.54 .44 .50 .60 .47 .50 .57

주. 성별은 더미변수로 변환함. N=700,       

표 1. 측정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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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응집성을 통제한 후 일상적 활동 참여

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

의하였고(β = .086, p < .05), 1단계에서보다 

그 효과크기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매개모

형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간접효과가 유의하

였다(Z=2.60). 이를 통해 활동적 참여와 시민

참여 간의 관계를 소공동체 응집성이 유의하

게 부분매개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검증

활동적 노년과 시민 참여 간의 관계에서 공

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를 표 3

에 제시하였다. 분석 3단계에서 두 변인의 상

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β = 

단계 변인 Β t R F

1단계: 독립→종속 일상활동참여→시민참여 .118 3.178** .213 37.654***

2단계: 독립→매개 일상활동참여→소공동체응집성 .102 2.696** .185 31.447***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일상활동참여→시민참여 .086 2.430*

.294 47.983***
소공동체 응집성→시민참여 .313 8.865***

주. 성별, 연령, 건강, 안전 변인을 통제함. N=700,          

표 2.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

모형 변인     ∆ 

1

(상수) .998 .27 3.67***

.202 .202 43.967***

성별 .04(.03) .04 1.01

연령 .00(.01) .00 .330

건강 .34(.26) .05 6.49***

안전 .33(.26) .05 6.72***

2

(상수) 1.15 .27 4.23***

.219 .017 7.511**일상적 활동 참여 .12(.13) .04 3.37**

소공동체 이기주의 -.09(-.08) .04 -2.21*

3

(상수) 1.13 .27 4.18***

.234 .015 13.265***

일상적 활동 참여 .11(-.05) .03 3.21**

소공동체 이기주의 -.06(-.05) .04 -1.39

일상적 활동 참여×

소공동체 이기주의
-.24(-.12) .06 -3.64***

주. 성별, 연령, 건강, 안전 변인을 통제함. N=700,           

표 3.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에서 소공동체이기주의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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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 < .001),  변화량이 유의미하였다

[F = 13.27, p < .001, ∆  = .015]. 이는 소

공동체 이기주의가 활동적 노년과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조건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

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공동체 이기

주의의 –1 표준편차, 평균, +1 표준편차의 

값으로 고정하여 노인의 활동적 참여가 시민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기울기 검증을 통

해 확인하였다.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1 표

준편차로 고정했을 때,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

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 .228, t = 

4.956, p < .001). 또한 소공동체 이기주의를 

평균으로 고정했을 때에도 활동적 참여가 시

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 .111, t = 3.205, p 

< .01). 그러나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1 표준

편차일 때에는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  = -.007, t = -0.140, p = 

0.889).

이는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평균 수준 이하

인 노인들은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정적

인 영향을 미치지만, 소공동체 이기주의가 비

교적 높은 노인들에게서는 활동적 참여가 시

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낮은 노인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참

여를 활발히 할수록, 시민참여에도 많이 참여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반대로 소공동체 이기

주의 성향이 높은 노인들의 시민참여 수준은 

소공동체에 대한 참여 정도에 영향을 받지 않

고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적 참여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건부 효과에 대한 그

래프는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

와 시민참여의 관계,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

효과와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를 검증

하였다. 먼저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 소공동체 응집성, 소공동체 이기주

의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

한 결과,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는 소공

동체 응집성, 시민참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소공동체 응집성과 시

민참여 간 관계 또한 정적상관을 보여, 노인

이 일상적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소공동체 

응집성의 성향과 시민참여가 역시 증가한다는 

그림 3.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여의 관계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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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

에서 밝혀졌던 노인의 적극적인 일상 활동 참

여와 집단에 대한 응집 수준, 시민참여가 정

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는 결과와 일치한

다(권영숙, 이영민, 2011; 김태준, 최상덕, 2009; 

원미순, 박혜숙, 2010; 박래효 등, 2008; 윤종

설, 2001; 조욱연, 2012; Putnam, 1993).

또한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민참

여 간 관계에서 소공동체 활동의 한 요소인 

소공동체 응집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노인의 활동적 참여와 시민참여 간의 관계를 

소공동체 응집성이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노년기에 활발히 일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소공동체 활동을 하는 과정에

서 소공동체 응집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며, 높

은 소공동체 응집성은 더 나아가 적극적인 시

민참여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

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공동체나 집단

을 강조했던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권영숙, 이영

민, 2011; 김태준, 최상덕, 2009; 원미숙, 박해

숙, 2010; 송경재, 2006; 유재원, 2003; Almond 

& Verba, 1963; Putnam, 1993).

이러한 결과는 공동체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나 다양한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공동체에 대한 결

속력, 응집성 수준을 증가시키고(구희곤, 임

수원, 2011; 유희경 등 2007; 이방식, 구정대, 

2004; 한상금, 2006; Mullen & Copper, 1994), 이

렇게 증가된 응집성이나 조직력이 시민참여 

활동을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며 시민참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 결과와 일

치한다(박래효 등, 2008; 윤종설, 2011; 조욱연, 

2012). 또한 개인차원에서 다양한 일상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동적 노년을 보내는 것은 소공

체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만들어 주고, 

이런 과정에서 소공동체 응집성이 형성되면 

이는 다시 더 큰 단위의 공동체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이끌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인들의 시민참여를 높이려면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활동성을 늘리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노년기의 일상적 활동 참여와 시

민참여 간 관계에서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

절효과를 검증하였고, 소공동체 이기주의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개인의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높은 노인

의 경우에는 일상적 활동 참여를 많이 하더라

도 시민참여 수준은 낮은 상태를 유지하였는

데 비해, 소공동체 이기주의 성향이 낮거나 

보통인 노인의 경우 일상적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시민참여 수준도 매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서 언급되었던 사회적 자

본으로서 소공동체에 대한 활동적 참여를 통

해 구성원들의 사회 참여 의식이 증가하고, 

이것이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시민으로서 책

임감을 발휘하도록 하여, 시민참여의 수준도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이 내

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여 내집단 편애를 하

고 외집단을 배척하는 소공동체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으면 일상적 활동 참

여가 시민참여로 이어지는 관계가 약화 된다. 

이는 개인의 이기주의적 성향이 소공동체 활

동이 사회적 자본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

어 시민참여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들에서의 주장과 일치한다(Newton, 1999; 

Putnam, 1995b). 즉, 소공체 활동에 적극참여하

더라도 이런 활동이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추

구하는 집단 이기주의나 소공동체 이기주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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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게 되면 활동적 노인의 활동적인 일상활

동 참여가 시민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참

여가 요구되는 과정에서 특히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이 일상적 생활에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고, 소공동체에도 활동

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소공동체 응집성이나 

소공동체 이기주의와 같이 개인의 공동체에 

대해 가지는 성향과 상호작용하여 시민참여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와 같은 결과는 노인들이 일상적 활동 차원에

서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도록 하고, 이와 더

불어 노년기의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도록 지

원하는 것이 노인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이 속한 소공동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

하거나 소공동체만을 위하는 이기주의적인 성

향이 강하면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런 결과는 노인들이 공동체 

활동에서 형성한 응집성 및 이기주의 성향을 

고려하여 노인 정책을 개발하거나 진행할 필

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가 가진 의의로는, 첫째로 실용

적 측면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 사회에

서 은퇴를 한 이후에도 활동적으로 노년기를 

보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

다는 것이다.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중이 증가

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향후 국내 사회과학분

야 연구의 인구 구조적 측면에서 노인 인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이다. 한국 사회가 

2025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는 향후 

인구 예상 지표를 고려했을 때, 노인 대상 연

구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된다(통계청, 2017). 이와 더불어 현대 사회

의 고령 인구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하

고 영유하고자 하며, 많은 소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는 이

미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들을 중심으로 그 특성을 밝혔다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노인의 활동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노

인을 수동적인 객체로 본 것이 아니라 능동적

인 주체로 바라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대부

분의 노인 연구에서는 노인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다른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에는 노인 

의료와 고용 정책의 발전에 의해 노년기의 신

체 능력 향상과 함께 근로 기회 또한 개선 및 

확대되었다. 따라서 노인을 더 이상 누군가에

게 의지해야 하는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주도

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노인을 능동적으로 자기주장을 펼치

고 공동체에 참여하는 등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주체로 보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로 여기

고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노

년기 관점의 변화는 사회적으로 변모해가는 

노년기의 역할을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이론

적으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미를 갖

는다.

셋째, 집단 또는 소공동체가 노년기 인구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력 또는 부정적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의 

노인 관련 연구들은 노년기에 일반적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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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할 수 있는 노인 우울이나 불안, 삶의 만족

도, 자살 등 개인의 상태에 관심의 수준이 머

물러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인구 개개인이 모여 소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소공동체 집단 내에 속한 개인의 심리적 및 

행동적 역동에 관심을 가졌으며, 특히 고령화

에 의해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활

동적 노년기를 보내는 노년기 인구를 대상으

로 소공동체 활동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 의의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공동체 활동이 주는 명암을 같

이 분석하고자 하여, 내집단에 대한 응집성이 

주는 긍정적 효과와 내집단에 대한 이기주의

가 가져올 부정적 효과를 같이 조명하고자 하

였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 연구의 결과

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노인이 적극적으로 일

상적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가 노인 개인의 생

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공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 이러한 관점

은 사회적 차원에서 노인들의 일상적 활동 참

여를 독려해야 하는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

는 관점이며, 더 나아가 소공동체 단위의 ‘활

동적 참여’ 장려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통해 

앞으로 노인 복지 사업의 방향성 또한 제시했

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

런 정책 실현과정에서 소공동체에 대해 지나

치게 집착하거나 이기적인 관점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한계점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로, 표본의 한계점을 가졌다. 

본 연구는 고령화라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인 및 예비노인(56~64

세)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과 다른 연령층 간 차이점을 알아

보는 과정을 거치지 못해 연구의 결과가 노년

층에만 고유하게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해,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연령층과는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면 노

년층의 특성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반적 

특성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을 대상으

로 한 추가연구가 또한 필요하다. 이에 더해, 

다른 국가 혹은 사회 간 비교 연구를 통해 한

국사회의 고령화 심각성까지 알아볼 수 있어,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모형을 추가적

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이 일반

적인 노인이 아니라 특정 소공동체 활동에 자

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이러한 표본의 고유한 특성은 아

닌지 고려해보아야 한다. 노년층이 겪고 있는 

많은 문제는 주로 금전적 및 정서적 부분에서 

나타난다. 특히 금전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어 

특정 수입 활동 이외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없

는 노인들의 경우, 다양한 소공동체에 활동적 

참여를 하고 있는 노인들만 표집한 본 연구의 

표본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소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 인

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인적 및 소

공동체 차원에서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시민참여 간 관계를 분석한 것이므로 관련성

이 과소 추정되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궁극

적인 목적이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의 일원으로 적극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노인들

의 사회적 공헌도 및 공익을 증가시키고자 한

다는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이러한 과정에 

특정한 노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더욱 다양

한 노인 표본을 통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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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소공동체를 

연구집단으로 확보하고자 한 관계로 하나의 

소공동체나 소공동체 단위의 분석수준을 갖고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분석수준을 개인단위가 아닌 소동동체

와 같은 집단 단위로 올려 분석할 수 있도록 

연구 참여자 및 소공동체를 확대하는 것도 필

요해 보인다. 소공동체 활동은 개인적 차원이

기도 하지만 집단수준차원에서도 연구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런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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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Active elderl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Juil Rie        Taewoong Kim        Pilhyun Kim        Hansong Lee

Hallym University, Hallym Institute of Applied Psychology

Since the early 2000s,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due to low 

fertility and increased life expectancy. As a result, Korea has now entered the aging society. Because of this 

demographic change, proportion of active elderly have increased, and many academics, such as sociology, 

economics, and psychology, have conducted various studies on the active elderly. This study focused on 

active elderly based on the activity theory of old age and the positive effect of small community 

participation activity on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active elderly’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small community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ffect citizen participation 

actively in society as a citizen, and in the process, mediates the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This study performed a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and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700 elderly people who are participated actively in various small 

communities. As a resul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cohesion was show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ies and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small community selfishness was also show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government and interested 

parties need to develop and implement policies for the small community participation of elderly citizens in 

consideration of their small community activities, small community cohesion and small community egoism.

Key words : Active aging, Participation in everyday activity, Citizen participation, Small community cohesion, Small 

community selfishness, Small community


